
화학, 원화환율 강세 피해 미미
전경련 , 수입 원자재 가격하락 동반 … 정유는 오히려 혜택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환율급락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입을 피해가 과거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전경련은 원화 강세가 경쟁국 통화의 동반 상승, 원부자재의 수입가격 하락, 달러화 부채 상환부담 경감 등

의 긍정적인 요인과 같이 이루어지면서 국내기업이 입는 피해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환율하락으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분야로 자동차, 타이어, 조선, 석유화학, 섬유 등 수출비중이 높은 산업

을 들었다. 다만, 5개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채산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석유화학은 2001년 원유 및 나프타 수입액이 32억달러(4조2000억원)로 원/달러 환율이 100원 하락하면 3200

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 및 싱가폴 등 경쟁국의 환율도 동반 하락함으로써 경쟁력 약화

를 상쇄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세계경기 회복 및 석유화학 경기 상승국면도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키는데 일

보할 것으로 보았다.

다만, 시장지배력 부재, 경쟁치열 등으로 수출단가 상승이 어려워 가격경쟁력 약화 및 채산성 하락 가능성이

있는데, 원/달러 활율이 100원 하락하면 2002년 수출목표 84억달러 기준 84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다

만, 원가절감을 감안하면 손실규모가 5200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자동차는 경쟁국인 일본의 엔화가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국제경쟁력 피해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

았다. 또 조선은 선가인상이 추진중이고, 타이어와 석유화학은 수입원자재 가격하락이 같이 진행되면서 충격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철강, 공작기계, 제당, 해운, 반도체, 전기, 원양어업 등은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거나 외화부채가 많아 환율하

락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경제의 의존도가 큰 반도체는 장기계약에 따라 공급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환율변동으로 인한 피해가

미미할 것으로 분석했다.

전력과 정유산업은 원자재를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달러표시 부채가 많아 환율하락으로 오히려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경련은 반도체, 통신기기, 조선, LCD(액정표시장치) 등 상당수의 주력 수출분야에서 국내기업이 세계 최

고의 기술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환율 변동으로 인한 피해가 과거에 비해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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